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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시에 해당하  다 시들  심  다에 

한 미지가 어떻게 어갔 , 그것  그  시  생  에 걸쳐 어  

향  미쳤 가   보  다. 지  근  지향  그  가 과 고향, 

  것에  하고, 그  다  항해  통해  루어지  한 

그 다  항해  매개  귀하게 다.  과 에  시  맞닥 리게  

다  미지  결  하  드  단  할  없었 , 그  시  생  에 

걸쳐 어  태 든 향  다. 한 다  미지가 닫  공간에  열

 공간  동경  타냄도 함께 볼  다. 

  첫 째  다 미지  미지  계  가  시  미  삶에 한 막연

한 감과 움 다.  개  신  고 가  에 한 

지 짊어지고  마  학생  심사  항해 에 욱 할 에 

없다.

   째  다 미지   낭만  통    함 다. 

 하고 웠  다에 한  어  한 시 가 지  

  시 한다. 시에 도 통  ‘ 다’  고 에  탈피하여  

트가 어들고  복하게 다.



   째  ‘ 다’에  낭만과 사 , 움과 그리움 등 학청  감상에  

어   어지고  그  식  하듯 신  시  동  신  계  

지향하  신  생  다 미지  삼 다. 지  후  시에  보  

과 동  공간, 한 상에  어  하고 결한 상태에 한 집  등

 다 시에 도 보 고  것 다. 



ABSTRACT 

A Study on Sea Images of Jeong Ji-yong's Poetry

Jeong Hee-jin

advisor : Prof. Baek Soo-in, Ph. 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this paper, we more focused sea poems of corresponding to the initial 

poems of Jeong ji-young, found out how to change the image of sea, 

thought that is what affects did throughout the life of the Jeong ji-young as 

a poet. Modernity-oriented of jung-jiyong is started from his family, 

hometown and his homeland. That leaving is formed sailing sea, returned 

by through a medium of sailing sea. 

  In this process, Image of the sea that poet is faced with is not unified 

one code, influenced throughout his life. And we figured out that image of 

sea signified longing of open space.

  First image of the sea is fear about future and life of a poet advancing 

into the unknown. Students with family obligations and the revival of 

individual success is complicated on sail.

  Second image of the sea is energy of young and clearness commonly 



called freedom and romance. The early fearful sea is turned into relax. in a 

poetry, he break away from traditional ideas of sea and recover his 

clearness.

  A third make image of the sea about vital and mystery, reflect his more 

mature sense escaped from sensitive of literary youth, aimed at oriental 

inner spirit and poetry of faith. Advanced poetry of Jeong ji-young showed 

hunger for innocent state and showed also in the poem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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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지  한 시사에  독특한 시 계  신  보여   시 에

도 하고 그가 월 했다  만  1980  지  체가 시

어 었다. 그러  1988  해  후 월  가들에 한 가 재개 어 

그  시가 고등학  과 에 실림에  많  들  그  시  할  

게 었다.

  한  근 시사상 지  1920  후 타  감상주  시 과 한 

시어 사  하고, 신 하고 감각  시어  통하여 언어    

한편, 다 하고   통하여 근 시   시  개시키  핵심

 역할  담당한 시  평가 다. 그러  지 지  지  시에 한 연

  가지  틀 에  루어진 경향  다. 지 지  연 들  지  시  

체  특징  내  한  원에  루어진 과 고 할  

 것 다. 그러  러한 연 에 해 지  시에 타  다 한 미지에 한 

연   루어지지 고  것  사실 다. 그 에 도  에  살

펴보고  하  다 미지  욱 그 다.

   「해에게  에게」(1908)   하여 후 한  근 시  

 강  시  같 하여 개 었다고 해도 과언  니다. 과 어 

동시  살  시 들에게 ‘ 다’  새 운 시  몰고   원동 었

 당  과   상징 그 체 다. 특  지  경우 ‘ 다’에 

한 과 그  한 미 견  었다고 볼  다. 강  특 한 

상  견 내  지  겪었  돈과 그것  극복하  시  주체  지

가 집  재가 ‘ 다’  다.

  지  시   망해 볼 , 에  통 그  시  ‘ 다’  향하고 

 볼  다. 그  다  몸짓과 언어  통하여 그 신  체험하고 그 

 하 하 에 독특한  고 상  만들어 우리에게 보여 다. 어도 

러한 시  경지에  해  그 상과 체가 지 고  결  가

하다고 할  ‘ 다’  그   시에  타  지  시 계가 단  감

각   에만 한해  볼  없다.  시  상과 체

어  미  하  보다 내 고 심  원  하여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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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할 필 가  것 다.

  결  한  시  하  해  지  탁월한 시  업  하지 

  없고, 그   언어감각과 시  어간 그  학  지식  

심하게 보지   없다. 그 에 하여 지  가 었고 미 다

한 사   시  하  에 지 새 운 가  하  시

가 었다.

  러한 상  변  한다고 해도 여  한  시  1930  

학    하고  할  없다. 한  시  개 과 에  

사실상  에 한 지  시  다시  게 미하 , ‘ 다’ 시  

심  ‘ 다’  미지에  그  시 계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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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 사 검  

  지  한  시사에 어 미지 심  니  시  개시키   핵

심  역할  담당한 시   한 사  평가 다. 림   지  

고 우리 시에 “  과 맥 ”1)  어  시  컬   다. 

럼 지  한 시사에 어   지하게  에  여러 

가지 가 겠 , 그 가운 에 도 가    ‘ 신하고  

미지  사’  ‘독  언어감각’    다.

  1930  한 시사에 어 진 한 미  시가 시  시 다. 

1920  시단  주  루  낭만  감상주  매 한 언어  , 그리

고 프 학에 한 , 언어  시에 한 각  1930 에 러 

심 ·  것 다. , 20     함께  시  역량  

산  결과  할  다. 그러  30    강  탄 에 해 든 

 사 운동과  한 었고 실  시   체  에 없

었다.   시  시에  개  체험과 개개  내  , 도시  삶, 

연과 생  것에  심  드 고 시  언어  미가 큰 심사  

하 다. 러한 시단  심에  지  었다. 그  “  시

가 주  루  20  한  시단   상 사  미지  시  시

키   공   시 ”2) , 시   룬 시  평가 고 

다. 당시 그  시  향  단한 것 어  후  한  시사에 큰 공헌  하게 

 지훈, 월, 진 등   하  여  하 도 하 다. 

  지   동 시  1920  그가 본격  평  상   

것  1930 다.

   1931  연평 「신시단  고  」에  지  “말  ”, 

“ 티 탈리  한 시   시 ”3)  평했 , 어 1933  주동  

「1933  시단 평」  통해 지   “unique한 계, unique한 감각, 

unique한 ” , 지  “독특한  사하  시 , 시단  경  

재”4)  평가하  사  보낸  다. 한 림  “ 재  민감  말  가

 미지  견한  니 트”5)  평가하 다.  지  시  감각  

시어, 감   미지  에 한 사  그 평가가 매우   

1) 림, 「1933  시단  고」, 『 보』, 1933.12.7~13.

2) 민병 , 『 지용』, 건 학 출 , 1996, 15~16쪽.

3) 용철, 「신미시단  고  비 」, 『 보』, 1931.12.7.

4) 양주동, 「1933  시단연평」, 『신동 』 .1933.12.

5)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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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리고 연평  닌 단  주  다룬 첫  하  「 든 지

시집」  다. 하   평  통해 “말   고 말   하고 

사하   운 재  가진 시 ”, “ 계 단에 내    시 ”6)  

그  평가했다. 어 태7) 역시 지  재  ‘ 민한 감각’에   

지  감각과 지   시  평가했다.

  하지만 러한 들  평  직 학  독  보하지 못한 

시 에 루어진 것 고 그 가  짧  평  그 고  경우도 많

뿐 러   역시 한 어  한 한계  지니고 다.

  그러  그에 한 평가가   것  니었다. 그에 한  

 드러낸  사  다.  , 신 , 림과 함께 지

 겨냥해 “내 과 사상  한 언어  만  ”8) 고 했다. 

그러  러한   체에 근거  고  것  닌, 사상에 한 

  것  지 게 감  것 어  재고  여지  다고 할  

다.

  한 해  직후 민 진  연  「 공  말 」  에  “ 체  

가 심 에   가 니 , 공에   ”9)  하여 지  

에 해  견해  드러내 도 하   ‘ 학가 동맹’  동 10)

 사  보내 도 했다. 그러   연 들  지  ‘월  가’   얻

게  1950 지 어지지 못하  1950 에  지 에 한 연  

거  루어지지 다.

  럼  시  지  극 과 평  극  립  것   체

가 지향하  가 계에  곳없  험  하거  하   취

했  11)    들  객  연  상  삼  리가 

 것 다. 

  1960 에도 지 에 한 연  그 가  평가에 어 과  견해가 

립  상  보 다.  지  “시  언어  만들어진다  평 하  

한 진리  열  각하고 실 한  시 ”, “한  시  지”12)  

6) 양하, 「 라든 지용시집」, 『 보』, 1935.12.7~11.

7) 태, 「 지용 」, 『삼천리 학』, 1938.4.

8)   , 「曇天下  시단 」, 『신동 』, 1935.12.

9) 연 , 「 공업  말 - 지용  운 」, 『 학과 사상』, 계 학사, 1949.

10) 동 , 「시  한 시- 지용 」, 『상 탑』, 1946.3.

   동  지용  시집 『 담』  실 나 에 연한 차가운 과  시

계  높  평가하 다.

11) 장도 , 『 지용 시 연 』, 태학사, 1994, 6쪽.

12) , 「 시  50 」, 『사상계』, 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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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했다.  욱  미 니  에  지  시  “짧  산 시  

엮어   지 지 고 주 도 식도 시  볼  없  만큼 폭  

다.”13) 고 하여 극단  평하 다.  체   닌 학사  맥

에  지  시  평가하고     사  우리 시 평

가   삼  욱   지 에 한 한 평가  보  어 울 것

다.

  한편, 우 14)   편 한  어  보다 객  지

에 한 견해  드러내었다. 그  지  “ 미지 트= 니 트”  하

 감각  경험  포 에 하  훨   주어진 사실에 실함   평

가하 도 지  신  시에 해  독  과 월  식   

드러지게 시  에 타 어 진 한 득  갖고 지 다고  

평가했다.  지 에 한 극단   어  도 극복하고 보다 객  

근  가 하게 했다  에   갖고 다.

  70 에  본격  지  시 연 가 루어  특  지  30

 니  시 학  연계시킨 연 들  많 다.  직·

식· 탁 15)  들   특  탁   학  하여 지  

시에 한 체 고   틀  공해 주었다. 그  지  시  

재에  산, 다, 도 , 향 , 신  어 검 하고  지  시가 

보다  동  한시  고 과 향 계에  하고  하 다. “ 탁

 연  지  시에 한 단  , 실    탕  지

지  어  연 보다 새 운  견했다  과 지  시에 하여 극단  

사   변도 지 하고 립  에  시  가리고 다   하

여 한 가  득한다.”16) 그 에 시태17)  우 18)  미지  

에  지  시  하여 하 다.  시 에   본격  연  지

 시에 한 당한 가  평가  여하고  하  움직 었다  에  

가 었지만 그  시에 한 한   한 통합  근과 단

한 연  미진했다고 할  다. 

  80 에  학 연  폭  보다 어지  지  시에 한 통합 ·독

13) 송  욱, 「한  모 니즘 비 - 지용  모 니즘   」, 『사상계』, 1962.12.

14) 우창, 「한 시  상」, 『 』, 1968.7.

15) 용직, 「시 학 연 」, 『한 시연 』, 지사, 1997.

    식, 「모 니즘  한계」, 『한 근 작가 고』, 지사, 1974.

    탁 , 『지용 시 연 』, 고  사학 , 1970.

16) 양 용, 『 지용 시 연 』, 삼지원, 1988, 33쪽.

17) 시태, 『 시  통』, 각, 1978.

18) 우창, 『 핍한 시  시 』, 민 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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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가 루어 다. 민병 19)  역사 평  에   사실과 지어 

지  시  통시  고 했  원20)  지   시집  하여 

시 식  변 과  하 다. 21)  『한  니  시 연 』  한 

 「 지 」에  지  , , 후   들  하고 각 

시  에  드러 고  원  미지가 시  상 과 하여 변 하

 과  다. 22)  지   연보  욱 하게 하고 객

 시   시도하여 보다 한 원  하 고, 학동23)  『 지  

연 』  통해 보다 진 보한, 체 고   보여주었다. 그  

연  한 료 리  검  과  통해 지  시  편 에  그  

시 계  통시  살피고,   통해 한 시사에  지  

 가 해 볼  다   그 가 다.

  1990  근  연 에  지   연 에  탈피하여  

특  단  주  삼     시도하  경향  다.24) 감각  

 심미  태도  통해 지  시  고 한 특징  해 하 25)등 연  

 보다  연 상 체에 주 하여 지  시 계  특징과 변  

19) 민병 , 『 지용 』, 고  사학 , 1981.

20) 원, 『 지용 시 연 』, 울  사학 , 1980.

21) , 『한 모 니즘 시 연 』, 고  사학 , 1981.

22) 양 용,  책.

23) 학동, 『 지용 연 』, 민 사, 1987.

24) 90   근   연 들  다 과 같다.

  

창규, 『 지용 시  새 움 : “美”개  심 』, 연  사학  , 2003.

상, 『 지용 시 미지   용 』, 동  학원 사학 , 1991.    

월, 『 지용 시 연 』, 원  사학 , 1991.      

, 『 지용 시 연 』,  사학 , 1991.

미, 『 지용 』, 연  사학  , 1990.

  훈, 『 지용 시   연 』, 울  사학  , 1990.

남 식, 『 지용 시 연  : 감상과 해  심 』, 균  사학 , 1996.    

병곤, 『 지용 시 연 』, 한양  학원 사학 , 1991.

, 『 지용 시  상상  시공간 식』, 고  사학 , 1992.    

, 『 지용 시  변모과  연 』, 경  사학 , 1991.

, 『 지용 산 시 연 』, 연 학  사학 , 2003.   

해, 『 지용  후  시 연 』, 울여  사학 , 2002.

, 『 지용 시 연 - 시집< 담>  심 』, 톨릭  사학 , 1996.

2002  지용 탄생 100주  후하여 지 지 많  연 들  나  

지용 시에 한 연 는 매우 하게 루어지고 다. 그 연  과만 해도 

단행본과 · 사 학     , 평  등  합쳐 100여 편  훨  

는다.

25) 신 , 『 지용 학  』, 출 , 2000.

          , 『 지용 시 연 』, 연  사학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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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  새 운 시도도 어지고 다.

  상에  살펴본  같  지  시에 한  시  만큼  다

하고  간 심도 게 연 어    다. 그리고 러한 검 과

 통하여 한 사  한 시  재 견할  고 미  보지 못했  시 계

 다각도  재  해 볼   것 다.

  그러  지 지  연  지  시가 한  시  한  니  시  

가  한  한 곳  하고 다  과 시어  과 독  운 에 보

 업 , 후 들에게  향 등  볼  그  시에 한 연 말  직도 미

한  없지 다. 지  시  만 취 했거   학 에 한

 한   해  곡,  그런 연  어질 에 없  리  

 등  짙다   고 다.  

  러한 연  과들     지  다 미지  심  연

해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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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  과 

  본 연 에  Ⅱ 에  한  근 시에 타  ‘ 다’에 해 보  해  

<근  에 타  다 미지>, <1930  다 한 다 미지>  1,2 에 

어 살펴보겠다.

  그리고   주  핵심   Ⅲ 에  그  ·  시에  ‘ 다’  

 하고 거 , 니  ‘ 다’  재  한 들  심  ‘ 다’  

미지  통해 그  삶과 시 계  시  망해 보고  한다.

  『 지  집 1』에  시 에  ‘ 다’   하고  시들   

9편 다.   당시에   없  단  「 다」  게재 었  것  학

동  『 지  집 1』에  다 과 같  「 다 1」에  「 다 9」 지  

다시 하 다. 체  하  다 과 같다.

 ⦁「 다 12,3,4」 ― 『 지 』 64 에 「 다」  

         (『 지  시집』 2 에 「 다 12,3,4」  )

 ⦁「 다 5」 ― 『 지 』 65 에 

         (『 지  시집』 2 에 「 다 5」  )

 ⦁「 다 6」 ― 『시 학』 2 에 

         (『 지  시집』 1 에 「 다 1」  )

 ⦁「 다 7,8」 ― 『신 』 5 에 

         (『 지  시집』 에  어 지 )

 ⦁「 다 9」 ― 『시원』 5 에 

         (『 지  시집』 1 에 「 다 2」  )

  『 지 』 64 에 실린 「 다」  『 지  시집』 에  「 다 1,2,3,

4」  하여 각각 독립   편 하고 다. 그러  내  에  크게 

변한 것  없고 행과 연  에  간  보 고  뿐 다. 그리고 『신

』 5 에 실린 2편  「 다」 시  『 지  시집』 에 어 지 다. 

 에 ‘ 다’에  시편  「 몽」, 「지  해」, 「 운 시계」, 

「 」, 「갈매 」, 「해 」, 「다시 해 」, 「갑 우」, 「 취」 등  다.

   ‘ 다’ 시  심  지  시 계에 근하고  하  닭  

 과   그   몸  들  지식  집단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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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닥 리게   움, 과  상징  가 다   

 다.

  그것  하  하여 1 에  <  움  하  거  다>, 2

에  <  감각  드러  역동  다>, 3 에  < 한 내  

 신  다>  보 고 한다. 그리고 Ⅳ 에    내 들  다

시 리하여 마 리 짓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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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  근 시  다  

 

  1. 근  에 타  다 미지 

  근    한 여러 에  다 미지가 주 등 하  

것  볼  다. 단 그들 뿐 니  1910~1945 지  시 들  

에  다  드러냈다. 산  고  한  고  에 몰 했  월과 지

훈 등  한다  다에 한 심  가 다  뿐 든 시 들  시 에  

다가 타났  것 다. 게 시 들  한결같  다  시 재  삼   

엇 ?

  그  우리  근  과 에  볼  다. 우리  근  병

 체결  한 개항과 갑 경  시 었다.  시 에 많  역사  

사실  었지만, 그  들   심   심  변 했다  

것에 주 할 필 가 다. 어 그것   거   26)에  다  

통한   변  미한다.  한  근  다에 한 새

운 식과 평   재하고  미지   동경하   것

었다. 계  향한 개항 말  한  근   할  다.

  한  근  상징  개항에 다  같  시  든 학  심  다에  

  에  여 진다  것  당연한 다.  같  상  

학  경우도   없었다. 그 시  실과 삶  미  하  것  

학  본질  할  당  가  시 한 망  근     통

 다가 당  학  가 었  것  당연한  하겠다.27)  시  

다  근 가 들어  통 고, 다  역동 고 보 지  계에 한 

다림  미지  시 들  시 에 근  드러내  합한 재  것 다.

   개항과 함께 들리  시 한  지  과 행동 리  리학, 

역시 근  학에  다  등 시킨   다. 리학  상학  

연  탐색과 울러 엄 한 생  리  규  강 했  것  다  같  

동   규 고 험과 도   계가   본질  하  

26)  가 동 시  질  하고 는 동  들  다에 심했고, 항  

통한 역  필요 에 감했다. 과    경  는  통해  보다 하고 

효  달   었고 과  만 도 만   었  다. - , 『20

 한 시  』, 새미, 200ㅣ, 337쪽.  

27)  책,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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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신에   없었다. 그   학에  다   계  

상  계   보 지 고, 보 다 하 도 만  폐쇄  공간

  뿐 다.

   학에  리학  ‘ 다’보다  ‘산’  가지고  직  습

과 어울릴  었 , 연  연 귀  미  통  한  사상  

 루  학에 타  것 다.

   학  게 다에  취 했다  사실  상 해 볼  우리 신

학사    컬어지   「해에게  에게」시가 다

 주  하고 다   한 미  지닌다.

···ㄹ , ···ㄹ , , 쏴··· .

ㅅ다린다. 다. 허 린다.

泰山 갓   뫼, 태 갓  ㅅ돌 ,

것  어  게 어 .

 큰  냐, 냐, 통ㅅ가  하 ,

ㅅ다린다. 다. 허 린다.

···ㄹ , ···ㄹ , , , .

···ㄹ , ···ㄹ , , 쏴··· .

내게 ,  것, 움 업 ,

陸上에 , 런, 과  리  도,

내게  내게   헤 .

리 큰 건도 내게  행 하  못하 .

내게  내게   헤 .

···ㄹ , ···ㄹ , , , .

···ㄹ , ···ㄹ , , 쏴··· .

에게 하 . 니한 가

지 싸 , 거  통 하고  보 .

진시 , , 들 냐.

  냐  역시 내게  도다.

허  겨 리 건 .

···ㄹ , ···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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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에게  에게」  

  1연에  다  개  실 하  해 시   뫼, 돌   

  가진 재  타 다. 그리고 2, 3연에  상에  과  

리  시   들과 진시 , 폴 도 신 에  한 재

 다   과시한다. , 다  개  시   하고 득

에 주하   하  건 들  웃 도 한다. 여 지 다  

다가 지니  역동 고  미지  하  과거  건   

리  격체  등 한다.

  그 후 시에 타  다  결  지닌 새 계  미  타 고, 런 다

가 사 하   민 사에 새 시  열 가   들  것   시

 주  내 다. 게    시  체  고  건 식  타

하고 에게 새 운 계에 한 지향  하  계몽 식  담고 다.

   에 타   계몽 식  시  상 과 연 해 볼  다. 

  1910      하  었고, 

   계몽 식  가 신  리가 닌 개  사  변하  

리  것 다.   한  신  사 에   직  담당

하  계  어  계 보다도    했다. 그  그들  

사    해결    에  고, 그들  사상 역시 

 계몽주 에 한 었었다.28)   신  심에    

었고, 그 계몽 식  여  다 미지  통해 드러  것 다. 다  

과 함께 주  상 하  미지  새 고 근  미  향하여  

 심상  지닌다.

  여   단어에 주 할 필 가 다.  『 』  지  

하 도 했  그    짊어질 주체  시   어  

신해 새 시  망   내 웠다.    어 들  가지고 

 통  계 에 한 각   것 과 동시에, 근   들  

미 한  내 워 근 가 망   계  말하고  것 다. 

  러한 에   시  미  크게 립    미지  루어

지고 다. 그것  다  산 그리고 과 어 다. 다  산   립  

계  에  살펴보 다. 산  통   계  상한 것  

다  근   과학주  상했다.  시에  다  ‘泰山 갓   

28) 식, 『한  학사』, 민 사, 1998, 107~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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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 태 갓  ㅅ돌 , 것  어  게 어 .’  산  통  

 결  한  근  원동  산에  태한 재   질 에 지 고, 

다  통한  과학주 에 다고 한 것 다.29) 그리고 다  시  

 습에  어  계  통하   새 운 계 ,  강 한 근  

지향 식과  근  습  하고 다.

   림 시 「 다  」에 타  다 미지 도 연계해 생각할  

다. 그러  그   근   다 미지  어  한편, 식

에   니  해 다  미지  하게 시하고 내 에  

근  과 강 하  실 식  탕  다  어 운 미지

지 연결해 갔다  가 다. 

  「 다  」에 타  다  에게 시  주  어  공간 다. 다

가 상향  계  지만 막상 가보니 생 체가 살  없 ,  피지  

공간 었  것 다.  공간   식민지 실  식 과 동시에 에게

 근  에 한  계다. 연 한  ‘근 ’  엄청   에 

망할 에 없었  것 다.

  러한 미지  1910  승 (1892~1917)  시「潮에 蝶」에 타  다

 슷하다.

珊瑚珠 시골에 들  

  향내에 취하여

 에 듸

허엿  러   결

에  만 역여

 

  곳 한한 도

! 뷔여,   뷔여

  어  가 가

가  곳  減亡

다  하 과 갓  

포 한 도

   할지

지 한가, 뷔여

검  海藻에  고

29) ,  책,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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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키

지다 다 컥 러  큰 결

 散散

                

                               -「潮에 蝶」 

  어  한 가   3월  거움  지 못하고 다가 다   

결  에   각하고 든다.    에게 다  고  

큰 결   험한 곳  말하지만 미   슬과  개에 취

해 다에 들어 고 만다. 그 게 사 간  보고  마지막 

연에  달픈 슬픔  다  내  진 시다.

   에 타  다  시가 쓰여 진 시  승  본 학 경험  미

루어 보  근   해   다.30) 에게  었  결  

죽  루게 하  운 공간  다  통해 근  갖   하

고  것 다. 러한 습  승 가 근  고  계  식하  

그 지 고, 근  어 운 습 지 다  통해 타낸 것  할  다.

   같  근 시  다 미지  1930 에 우리  시에  본격  

개  상  보 다.

30) 학동, 『한  근 시  연 』, 각, 1991,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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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30  다 한 다 미지 

   「해에게  에게」에 타  계몽  다 미지가 답게 학

 미  득한 시  1930 에 들어 고 할  다.  「 해

탄」, 그리고 니 트들  림  『 상도』, 지  「 다」연  시편

들  그 다. 들 시  우   체가 미학  공  거 고 다  에  

 다  별 도 하지만  시 에  다  근  가  한 지

리  역  어  보다 게 생과 연 식  하고 다  에  주

다.

   에  지 과 같  시 에 동했  림과  시에 타  ‘ 다’ 

 통해 1930  시에 타  다 미지  살펴보도  하겠다.

  림  본 학 학 과  업하고, 1930  보에 사해 「가거라 새

운 생 」  하  본격  詩作 동  시작했다. 그리고 다 해 1월 

보에 한 「시 」에  새 운 시  창작  언하고, 1932  「시  법」에  모

니즘  했다. 1930  단에 재래  낡  시작 태도  격하고 시  

도  작해  한다는 모 니즘   운 것 다. 그 후 림   

낭만주  경향  편 내용주  비 하  시 창작과 비평 에  다양한 동

 했다.

   시 에 나타난 다는 그  동경 학과 학  향  새 운 계  가

는 통  다가 다. 라  시에 나타나는 다 미지도 계  가는 통  나타

나게 는 , 는 에  살펴 본 남  식한 다 미지  비슷하다 할  

다.31)

 

태양

는 나  가슴  작  우주   산과  잔 과  천에  

한 간  리  핥 라. 나  시냇  쓰다듬어 주  나  다  요람

 들어 주어라. 는 나  병실  어 들   다리고 쾌한 님처럼 

찾 라.

                                                   - 「태양  」 

 

   시는 시집   리 시에 해당한다.   시 체에  2연  

31) 한모, 『한 시 학사』, 지사, 1994, 205~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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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주어  결한 간  리  핥 리 , 나  다  요람  들어 주

, 나  병실에 가득한 과 어  리고 건강한  찾  란다. 

  근   상징  태양에게 ‘나  다  요람’  들어 쾌한 님처럼 라

는 에    듯, 다는 태양  들어   거쳐  하는 통 다.  계  

가는  거쳐  하는 필연  공간  역할  하고 다. 

 

어  다운 掃除夫

그    

내 가슴  하 에  말 하게 쓸어

그러고  당신과   고  결   들

다  가

다  우리들  流量한 巽風今

                                    - 「  掃除夫」 

  티  과거  재   것에  어  새 시  상징  결  

 들 러 당신과 함께 다  내 가 고 한다. 새  다  통해 들어  

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  다  신들  한  고 다. 

   산  그것  가지고  고 리듬감  미지가 다 미

지  슷했  것 다. 림  생각하  하고 한 것들  다  통해 들

어 에 그에게 다  과 같 도 했다. 게 림 시에 타  다  

새 운 계  할  게 하  통  실  했다. 

  그러  림   시에   에 한  태도  가  것과 달

리 1935 ,  시  그  시에   태도가 타 다. 미 에  언

했  림    「 다  」  보    다. 

도 그에게 水深  러   없 에

  도 지 다가 지 다.

청 우 가 해  갔다가

어린 개가 결에 러

공주 럼 지  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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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 다가  피지 어  거

 허리에 새  생달  시리다.

                                   - 「 다  」 

   림     시  본 학 에 3  공  보

낸 후 귀 과 동시에 한 첫 다. 여 에  3 간  본 학생 에   

피 감과 삶  미  보  생  겨움  어 다. 그   시

 특색  새것   진하  생동감   볼  없다.  새것  간 

 경망함에 한 , 새 운 계   가 필연  마주하게  

운  망감  드러내고 다. 그리고 그 망  결   신  탓  

에 없다  냉 한 시각도 시 어 다.32)

  여 에 타  다  에게 시  주  어  공간 다. 다가 상향  

계  지만 막상 가보니 생 체가 살  없 ,  피지  공간 었  

것 다.  공간   식민지 실  식 과 동시에 에게  근  

에 한  계다. 연 한  ‘근 ’  엄청   에 망할 에 

없었  것 다.

  림 시에 타  어 과  다 미지  그  실에 한 식  변

 실에  맞  시  시 에 타  것 다. 림  다가 함 하고 

 어 운 실 식  탕  극 마 실 과 고  통해 실  

각했  것 다. 

  그 다  ‘ 다’가 에게  어  미  지니고 타 지 살펴보 . 

   평 가   과 학사 연 에 많  업  겼고, 시 도 

우리 학사에 한 리  지하고 다. 그  1927  KAPF( 프 타리

 동맹)에 가 해 단편 사시 「 거리  」, 「 해탄」, 「하 」등  

하  계 학 운동   역할  한다.

   프 시  프 시 말  근  립하  가  진보   

 변  계  고 주 한다. 그러  사상  근 과 

 근  합시키  한다.33) 런 에   프 타리  

리얼리  에 내 우  우리 시  근  립하고  했  시  

32) 원, 『20  한  시 』, 학 료원, 1997. 134쪽.

33) , 『  한 학 100 』, 민 사, 1999, 3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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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

    림  민  특   계사  보편 에  해 하  것

과  보 다. 림   근  체   특별한 역사  보

지 고 계사  변   본다. 림  프계열  시  편 내 주

 평가하  것도 학 체  근   보편주  해 하고  하  

상  하  할  다.

  런 시에 한 식   시에 타  다 미지에도 향  미 다. 

 시에 타  다 미지  시집 『 해탄』  심  과 후  어진다. 

  계 주  학에  다  할만한  「우산  하

마  」가 다.

 사 하  ‘ 하마’  계집

 다 에 리  결  에 

 지   에  것  다 고

 어 니 지  돌 가 고

태평  다 에  다

다에   개  갈매 도  볼 가 없

내 가슴에  ‘ 하마’  도  없어

                     

                         -「우산  하마  」 

   에   식민지 사    별  하고 다. 별

하   하마  고 가 고   다. 사  사 하

 에게 별  슬픔  말하고  지 말고 게 살 가 고 한다. 그

리고 동  해 계 해  하  당  다시 만   한다. 들  

별  사 가  쫓겨  것에  다.

  사 가 ‘  것  다 고’ 쫓겨 가  에  공간  다 다.  다  

갈매 도 지 고 가 고  어 결만  슬프고 험 한 계

다. 그것  단지   니  사 하   근 들과  강  헤어

짐,  당하   마   것 다.  다  별  슬픈  

쫓겨 가   에  시  계 다.   시에 타  다  계

주  운동  단하  시   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그  후  시 계에  다  시 과 함께  새 운 지식과 진



- 19 -

보   습득  가 하게 해주  계, 다시 말해 그가 지향하  사상  우러 

가  통  미지가 강하게 드러 다.

 다 결

 다.

그 지만 우리 청 들

움보다 가 다.

산

어린 사슴들

거  돌  내몰  게다.

마도  지

한 가닥 평 엔 티  한   보 다.

곳에 태평  다 거  결과

진해    마주 다.

몬 보다   도, 거  결과

 과 개  과 개 ,

 하 엔 별 마  리고,

가  도엔  신 등  내어 걸린다.

러  청 들

평  행복  하여,

 다 험한 결 에 겠 가?

                                    -「 해탄」 

   실  그  삶에 도 해탄  다  통해 새 운 계  향한 망

 갖게 어 계 사상  웠고,  실 하   태웠다.34)  

런 실 식  「 해탄」시에 도  타 다.

  ‘  다  결   다’고 시 하  첫 행에 타 듯 다  청 들  

건 에 평 지  공간 다. 그곳  거  결과    곳  

, , 개, 에 싸여 다. 하지만  한 청 들  그들  

 새 운 계  가 해  시  공간  건 만 한다. 그리고 청 들  

신  평  행복  니  민  해 다  건  것 다.

    다에 타  망과 열  미지  계승하 도, 마지막 연

에  타 듯 실에 한 냉엄한 직시  하고 다. 결   다  새 

34) 원,  책, 7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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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  해 어 할 시  통  한 것 다.

  림과  시에 타  다 미지  살펴보 다. 그들  동한 1930

 강  시  경에 울 가 없었다. 그   시  시

들  직 든 간 든  상실에 한 상실감과 폐쇄감  시 에 드러냈

다. 여  살펴보지 지만 1930  시   다  원시  건강 과 

 계  미지 , 주  고독과  월  미지   에  했

다.35)

  1930  시  시  상 과 해 다 미지가 시 들에게 새

운 계  향하  통 , 시 , , 월  계  다 하게 타 다. 특  1930

 새 운 니  사 가  시  니 트  지 과 림 시

에  드러지게 타  다   시  한 특징 가운  하  할  

다. 신들  하  시  공간  다 미지가 시에 타났  다. 그

러  지  시에  다 미지  어떻게 타 지 다  에  살펴보  

하 .

 

35) 강 , 「한  근 시  다 미지 연 」, 경  사학 , 1988,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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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  시  다 미지

  1.  움  하  거  다

  다  평   그    없  미지  계  리게 고 언  어

떻게 변할지  그 허  과 어 움  상 도 하다. 그리

고 러한 다  미지  지 뿐만 니  그 시   지식 들  보편  

심리  도 하다.   복 한 심사  해  가  다에  

욱 드러  것 다. 해    함  극에 달했   시 한 편

 보 .

  1922  3월 지  고등보통학  4  업하  그 해 학 가 개편  

 다시 5학  진  하게 다. 해 3월 한강  마포 하  리에  

지  「 몽 1」  다. 

  당신께  신다니

  당신  어  시랴십니가.

  없  우  다   

  포도    듯 ,

  그  시랴십니가.

  당신께  신다니

  당신  어  시랴십니가.

  건  , 색 거

   사 운 , 쳐 듯 ,

  그  시랴십니가.

  당신께  신다니

  당신  어  시랴십니가.

  에  새떼 리 거웁고

  에  시 겨워  고  ,

  고리 같  새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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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런 낯가림  듯 ,

  그  시랴십니가.

  운 , 에 어리울 

   포 에   욱  들리고

  행   웁니다,  웁니다.

                                                - 「 몽 1」 

    시가  것  1927  7월 『 지 』 다.   통해  고

보 4학  업하  시 에  21  학청  내  경  엿볼  다.

  ‘ 시랴십니가’, ‘포도  ’, ‘ 색 거 ’, ‘ 새  리 거웁고’, ‘ 고리 같

 새벽달’ 등  에  지  뛰어  언어 감각,  재 , 감각   

 등  견할  다. 그리고 ‘포도 ’ 든지 ‘ 색 거 ’ 등  에

  가  타 도 그것  체 시  에 연 럽게 

고  것  보   시  향도 슬 게 하고  볼  

다.

  특  지   시에  결  가운  어  꿈  그 보  것  그 꿈

 내  당신  어  습  실  하  다. 당신  어  재 지  

체  언 지  상태에  간 한 그리움  간  시 고 다. 

 지고 포도   듯  그 게 신 게,  사 운  색 거

 쳐 듯  그 게 게,  가 다  새벽달   러운 습  드러내

듯  그 게 하게 당신  실 것 지 생각하고 다.

  하지만 한 것  결  감하지 못하  상태  당신  실 것  다. 

‘ 운 ’ 에 ‘  욱  리’  뿌 한  에  그 도  헤

고 가 만 하  ‘행 ’   울리고  것 다.

   시에  지  고향   에  울  지 6,7  지  고보 

4  업할 시 에 다시  학  에   다 하  그  새학

가 시  1922  3월 말할  없  하고 강한 움   가운  

리 다가 보  포 에    하  신   생각하고 

 시  쓴 것  보 다.

  한강 하  포 에  다  보   어 한 감  실하지  

미  그 돌   헤쳐 가  할 신  운 에 한 한 심사  

 보  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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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 게 가  동  체가 닌   없  변 함  

 상징 듯  그  닮  다 역시 과 우울  산한  하

여 사   복 심한 감  닮 다. ‘어 지 그  시러  울  우

듯한 ’에 돌 보  보  것  ‘등 ’도 ‘갈 ’도 닌 ‘어 지  러

진   러움  하 ’ 울고  뿐 다.  러움에 울  우  것  시

 신  마 고 그런 (哀愁)  게 하  상  다  것 다.36)

     실한 신  미 가 직  원  도  겨진 

가 들   어  도 하다. 겨진 가 들   시  가 

리  쓴 시  「지  해」  들  다.

  우리  가신 곳

  해님 지  해 건

  리 리 가 다 .

  웬 가  하

  피ㅅ  보담 !

  니 났 .  났 .

                               - 「지  해」 

   ‘ ’  재  어 움  극복할 망  지  근거 고 신

 가 , 가 가  미  지탱하고  믿 직한 들보  상 다. 그 ‘

’가 지향하  곳  ‘해님’  지고 , ‘피ㅅ ’  타  ‘西쪽  다’  것

다. 집  ‘ ’  근심  보내고, 가 거하  에   겨

진 동생  공허함과 움  「 운 시계」에 도  그  다.

  가 가시고  에

   럼 새워간다.

  산 루 돌 가  ,  여

  사 말고 가 시랴 ?

  망  미

36) 「 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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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리만 내여다 보시겠지!

  가 가시고 신 에

  시계 리 마 마 워.

                                       - 「 운 시계」 

  걱 하  식 들  하고 집   〔 〕  ‘망   미 ’, 

‘검  리만 내여다’ 보  거운 마  학 에 고, 움과  미

지  계가 다리고  새 운 상  향하   에  보  해 

다    마냥 답게만 보 지   것 다. ‘가  없  다  

고  연  같  꿈 ’  ‘ 어지  해  곱게 단 하 ’ 한 운  과  달

리 지  「지  해」  ‘ 리’  ‘ ’   듯  고 운 것  시 에

게 보  에 없었다. 

  러한 움  다  「 몽 2」에 도 여실  드러 고 다.

   게 몹시도 

  달 원  등 !

  꺼질 도 니하 거니,

  엇  우에 님 실  보내고

  닌  운 꿈에  웁니다.

                                              - 「 몽 2」 

   시  1931  10월 『시 학』3 에 「  」   

었다가, 『 지  시집』 2 에  「 몽 2」  개  시 다. ‘

우에 님  실  보내고’ 시   시  쓸 지도 ‘ 결  운 다’〔風

浪〕  ‘ 몽’에 시달리고  듯하다. 엇 가 루고  하    시

 원  꺼지지  것 같  등 럼  달 에 상  어본다. 결  

달도  울 듯  언 가  꺼 릴 태 운 달  습  엇 하  하

지  시  미 에 한 움 ,   몽 다. 그리고 

그러한 재 식   도 다.

   러한 움  다  어   시 가 지   그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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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한다.  등지고 학 에  그 하고  다에  

어   여  가지고  ‘시달 ’  상하  ‘ 리  쪼’  고 

싶어하  ‘ 단  다  개’  향  꿈꾸  다에 다. 

  다  시  그러한 가  드러  「 취 2」 다.

  간에    리 니

  새 만 등 에 월달 해ㅅ살  가워 .

  단  다 개 달  러움, 내  시달 .

  리  쪼 도 어볼가, 그  ,

  리  쪼 그도 도 다 닞었 ,  얼 ,

  단  다  개  우고 가쟈,  다 우에.

  담 도 못 피우 , 닭같  언 사

   피우  가 니, 늬  늬  들 들리 .

                                                   - 「 취 2」 

   시  1927  7월에 『학 』 2  1930  『시 학』 간 에 각각 실

  꿈에 어 학   시  심    타  다. 

 ‘새 만 등 ’  가  8월  햇살에 가울 지 도  간에  

 릴 도  여   것 다. 

  픈 실   하여 에  리 도 고 싶지만 객지 

살 에 그것마 도 어 리고, 단  다  개  달고 공  과시하고 싶  꿈  

 다 에 우고 직도 시골  티  지 못하여 피울 도  담  

 에 탉 럼 들거리  미〔 취〕  고 다.

  지  한 하   고

  결  리  럼 지  어 다.

  동 동  러  짠 에 마다 고 피가 고 고

   한 승 럼 짓  달 간다.

  득  가리  검  해 같  

  어   갈 떼 개  짓 짓 러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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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 다보든지 하 한 큰 에 여

  지 가 동그 타 것  겁 .

  타  시언 럽게 리고   어 에 월볕  시 들고

  한없  가  ㅅ  평  쪽 지 폭 럼 다. 

  다  그  리에 료,

  그  리  슬픈듯 하 거리고.

  다  그  마폭에 니  료,

  그  마  러운듯 고.

  그   보고 꾸짖 료.

  별 간 뛰여들삼어도 마 죽

   껍질  다  니,

   마   도  

  리 함  어보  가 게 웃 니.

                                                  -「갑 우」 

  ‘1926  여  해탄 우에 ’  재가  「갑 우」 다.  시   

미지가 돋보  그 신하고 생동감   해 원   생

생하게 달하   여하고 다. 

  ‘  ’  하 과 ‘ 리 럼 지  어 ’  다가 펼쳐진 공

간   ‘ 한 승 럼’ 질주한다.  시  마  사  뛰어들

어도 죽지  것 같  각  킬 만큼 다  막연한 감  시  

 식  지 하고 다.37) ‘ 승 럼 짓  가 ’ 다   움직 과 다

에 뻑 몰 어  시   식  감각  미지  시어  매개  

 고 다.

  여  다  새 운 계  꿈꾸  시   심  가득   

그 갈망에 다.  강  하에   “ 다”  시 과 동  재  할  

다.

37) 학신, 「 지용 시  연 -상징과 미지  변모과  심 」, 남  학원 사학

 , 2001,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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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각  드러  역동  다

  언어에 한 재  감각  돋보  시  진가  감없  드러내고 

 지  시가  다 시  리 진 사실 다. 특  < 다> 시 

에 도 겁고 운  다 습  닌 가볍고 하고  낭만  

다  그리  지  감각  단연 돋보 , 그런 다  미지  지

만큼 사실  실감 게 그린 시 도 다.

    내 지  신  가  다  건  새 운  하게 

었   그 매개  공간  다  새 운 과 사고  개해 주  경 에  

공간  다가  것 다. 지  30    동  신 계에 심  

보 도 신  특  감각  청신함  계  지하고  도 다.

  본  학   갖고 었  다에 한 심  게 그  시

 생  에 걸쳐 시  여 하게 지 고 었다. 에  학생 도 어  

도 해질 , 20   감  강했  시 에게 어  다   상 

미 에 한 움  상   고단한 삶  질곡만  미하  상  

니었다.

   지  다 시에  ‘시  엇 가 엄 한 것’ 고 시  내 에  ‘진

지한 엇’ 가가 들어 어  한다    여지없  지  것   

 다. 그  시가 그 시  다  시 들  다 시   다 게 다가  

 그  시만  가지  특징   다. 그러한 단  근거  도  

지   시 신과 객 주 에  고 다. 

 “시  상 체에만 실하  할 , 감각  미지만 시  뿐 그러

한 미지 에 간    할 여지  없다. 도 사  

감각  미지  에만 공헌하므  하고 단단해지  신에 그 미

지  통하여 다  미  시하지 므  내포  폭  어 단

고 시 체  도  지극  평   에 없  것 다.

 시에  가 체 고 상 체에 한 감각  사만  게   ‘사

시(physical poetry)’38)가 다. …( 략)… 사 시  미가  그 

 하게 사  시  상  미에  사 다  에 , 

 시가 닌 다  든 시  사 시   원에  해한다

38) '사 시'라는 말  J. C. Ransom  시  사 시(Physical poetry)  시(Platonic poetry)

 상시(Metaphysiccal poetry)  하  한 말 , 그는 미지스트들  시사에  

요한 었다고 말하고 “사 들  사  그  하 는 것  그들  도 다.”라고 

하여 사 시  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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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상당  시들  사 시  볼 도  것 다.

 미  가 가  사 ( 미지) 체만   시  사 시  

에  껏해  < 다1,2>, < >, < >, < >, < 과 >, 

< >, < >, < >, <겨울> 등  사 시  주에 포함    것 다. 

그러므  그  시  미지 트 시 들과 동질  원에 고 본다  <향

> 등에  보여주  질   해할  없  것 다. 

 그  시   심상에  미지 트  향   할  없겠

, 그것  우리  통   고  시  감  내지  신  

통해  새 게 변 었  것 다. … 그  시가 감상  낭만  하고 

  객  립  해 여러 가지 시   사 하고 

,   객 주 가 곧 사 시  등식    없다  것  당연

하다.”39)

  도  지 한 지  러한 특질  다  재  하여 쓴 시들에  

 루고 다. 생동감  다  습  생생하게 그 내  지  

상에 한 과 그것  언어  그 내  그  재  그  들어맞  

다.

  1935  10월 시 학사에  과 함께 엮  『 지  시집』  첫 리에 등

하  시가 「 다」 시  결  우연  니다.

  고 가  단 한 

  해  막 럼 .

  …… 결 피여   돌   가고,

  울 리듯  다 달새 ……

  한  보  훔 어 고 살 랴고.

  미억닢새 향 한 틈에

  진달  개가 해ㅅ살쪼 고,

  청  개에 미 러  도―

  리  같  하 에.

  다 ――  드리 보 .

39) 장도 ,  , 152-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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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ㅅ닢 럼 

  다

  

  리 등 듯한

  그만 산 ――하고 .

  

   

  다욱한 ――하고 .

   검   달 한

  키트 고 쪼그린 ――하고 .

  당신  < 러한 경>  고

   연  같

  다

  리 리 항해합쇼.

                                    - 「 다 6」 

  『시 학』2 (1930.5)에 「 다」  『 지  시집』에  1  맨 첫 

째 시  같   다 시들과 하  해 「 다 1」  게재 었다. 그

리고 학동  『 지  집·1』에  「 다 6」  다시 하여 게재하 다.

   시에  다  향해 달 가고 싶어 하   고  들  가 그

 드러 고 다. 그리고   에 도 우리가 그  다  시 들  

시에   어 운 여러 가지 특징들   타  다.

  다   막  럭 에 한 것 든가, 달새  가벼운 움직  

울 리  것에 한 것, 가  동  리  같  하 에 미 러지

 것 , 개  살  진달  한 것,   다  심상  청

 한 것 등   새 운 것 다. 고 가 단한 후 해  막 럼 

다  거시  시각과 틈  개  결  돌  하  미시  

시각  하  도 신 하다.

  그리고  시에 다에 한 시  감  거  지 고 다  사실도 

특 한 다.  시 에 포   다  경들   언어  시

어  뿐 다. 듯 다하  탄  어 가 고 시하  시  감  

그  하  것 고 믿었  당시  상식   시  집어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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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한 해  여러 가지가   겠   시에   심 한 

미  내 고 하 보다  다   고 싶어 하  시  생각  

 시각  고  뿐 고 보   합할 것 같다.

  다  경  새 운 원에  감각  사한 다 , 당신  산  갈 , 

 갈 , 동 원   보러 갈  망 지 말고  다  다운 

경과 어 리 항해해 보   맺고 다. 한 마    

상에  항해만 한 것  없다  시  생각  시  하  뿐 다.

  그리고  에   ‘  검  달 한 키트［담 ］ ’ 것

 보  등 간  러 한 도 여 어 재미  한다.  시에  

하  것 럼 지  다 시에  심각한 주 식  탈피하여 가벼운 감각  

 언어  도  훌 하고 신 미가 껴지  시가    보여

주고 다.

  지  시에  가  가시  업  든다   러한 새 운 시각

 도 하고 시  엄 주  쳐내  상   가 다  다. 언어  

, 독특한 , 신 한 미지 등에 해 도 한 편  시가    

월 시  감상시가 주  루  1930 에 지   시  하여 보여주

었다. 엄 하고 심각한 학과 사상  다  들   해맑  웃 리

 워  것 다.

  지  시  특  가   드러  시 , 그  감각  청신함  감없  

 시  든다  단연 「 다 9」가 맨 리  지하게  것 다.

  다  뿔뿔  

  달어 랴고 했다.

   도마 떼 같

  재재 다.

  리가 루

  지 었다.

   톱에 

  산 보다 고 슬픈 생 !

  가 루 몰 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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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죽  러 질하여  시쳤다.

   쓴 해도에

   싯고 떼었다.

   도

  돌돌 도

  동그  쳐 들었다!

  지  연닢   들고……펴고……

                                                 - 「 다 9」 

   시  『시원』5 (1935.12)에 「 다」  었고 『 지  시집』 1 에

 「 다 2」  「 다 1」과 어 게재 었다. 그리고 학동  『 지  

집 1』에  시    에  어 「 다 9」  어 다. 

 시  지   에 가  하게 언   가운  하 다. 그만

큼 해  지  도 하다. 그러  시어 하 하 에  집 하지 

고 지  특  감각과 상  함, 상  변 시키  감각   상

상  어  것  염 에 보고  보다 한 해  할   

것 다.

  1연과 2연  없  다가 가  도  습  뿔뿔  달  도

마  떼에 하고 다. 커다 고   한 다 에  고 

 습  보고 한 리  도마  떼가 신없  어  달  습  연상하

고  지  시각  상상  볼  고,  도마  떼 같  ‘재재

다’  에  ‘  도마 들  ( 다 럽게 지껄 ) 어지러  달  

습’  하게 그 내고 어 그  뛰어  언어 감각  할  다.   연

 지  시  재  가  단  보여주  다.

  3연에  타났다가 간  사 지  도  포말  재  하고 

다.  시가 해도(海圖)  보고 다  상상한 것 고 본다   연에  역

 다  보  그것  그림   상  시  상상  어 

타  것  볼  ,  가 역동  다  하  어 움  

‘ 리가 루/ 지 었다.’  었다고 할  다. 식간에 타났다가 사

지  도  습에  도마  떼  습  보  했어도 그 리  리  체

 포 하 가 어 웠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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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연에  도   포말  도마  톱  상상  변  가해지  그 

운 톱에 항시 몸뚱어리  내맡 고 워  다   상  그것  

피하지 못하고 살 가  다  슬픈 운  타내고 다.

  5연에   산만한 도마  떼 럼 달  도  한 곳  겨우 몰

쳐  진 시키고 시 고  습   가  해도  마 리하 다  

다.

  6연에  산하게 움직  역동  공간  다   쓴 에 폭  

겨 해도  하게 었다  미  해 할  다.

  7연에   다  그림［해도］  보  그림  었  다  

하게 움직  역동  다시 고  것 다.

  8연에  해도에  지  상상  폭  시킨 것 다. 그리고 가 체

 연상  하고  것  동그  지 본 다. 게 펼  ‘도마 떼가 재재

게’ 움직  역동  다가 고 므리  지 본   다그림  고 

마  것  재미 게 시  상 시 다.

   시  고 욱  시각  상  단편  거  주 짧  산    

 평했고40),  “한 cut 內에  변  짐 할  다.  

변 보다  상  시간  체계다.”41) 고 평한  다.

  그리고 도  “간결하고 집  미지  시하  도가   

지 각 연 사  연 러운 연결  하여, 미지 에  주 하  ‘새 운 

리듬’  시  연 러운 내재  보하   한계  드러낸다.”42)고 주

했다.

  그러  그런   하여  시가 가진 학 과 시  가 

폄훼 지  다.  시  역동  공간  다  감각  보여  다

 그것  해도   과  필 한 췌사(贅辭)  고 시  상 한 

것 다.

   시에  지 지  다   다 게 다  상  그 내  실험

신과 고 에  어  새 운 태  시  쓰고 싶어 한 개 신  탕  

어    다. 지  런 새 움  향한 열  30  한

시  한  도 시키  폭 가 었다.  같  움과 낭만 러움  

지  「 다」 시편에 만    것  니  다  시  그 내고 

 그  시 신에 도  감지할   것 다.

40) 송  욱, 『시학평 』, 각, 1963, 196쪽.

41) 춘 , 『한 시 태 』, 해동 사, 1958, 65쪽.

42) 장도 ,  책,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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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 시편  해변  거움  가  직하게 어  뿐 니

 다에 한 경 감과 가 실  시  「 다 1」  들  겠다.

   ·  ·  ·  ·  · 리  달  가니

   ·  ·  ·  ·  · 연달  몰  다. 

  간 에 살포시 

  언 뇌  울 니,

    다

  포도  어 다. 

  , 얼 , , 얼 , ,

   어 들듯 결 새 새   어.

                                                  - 「 다 1」 

   시  지  다 시  맨  었   『 지 』 64

(1927.2)에 실   편  다 시  다. 그  『 지  시집』 2 에 

 에  하  해  각 편마다  여 「 다  1, 2, 3, 4」가 

었  그  「 다 1」    시 , 학동  『 지  집 1』에 도 

 에  「 다 1」  어 다. 시  말미에 시  쓴  

‘1926  1월 경도’ 고 어 어  25  11월에 쓴 「 마 」, 26  3월  「

  」, 같  해 여  해탄  가  쓴 「甲板우」 등과 슷한 시  

 볼  다.

  1연에  게  도  향해 탄  지  달 가  에 답

도 하듯  연달   도도 같  리  답  보내 다. 한편  보  

싱그러운 해변에  도    겅  걸  달 질   연 들

 행복한 럼 들리 도 하  첫 째 연 다. 

  2연에  지  다에   과 움  직도  과거  

억  지지  ‘살포시’ 든 결  ‘ 언 뇌 ’에   하지 못하고 

  지새우  민  상  드러 고 다.

  3연에  뇌  새  다  들게 하고, 지  몽에  어  

 , 포도  피 든 다  지  민만큼  새 운 망과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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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훨  경 고  생동감   하여  에  탄  지

게 한 원  고 다.

  4연에   도 리  들  시  도 사 사  들  

다  어우러  하 가  한 마리  한  동 고 다.  연에  특

    “ , 얼 , , 얼 , ”   한 도

리 다. 1908  행  『 』 간 에 실  학사상  신체시  

진  「해에게  에게」  연상시키   다. ‘ 다’  

계 , ‘ ’  한한 가  지닌 새 운 시  주 공  상징하  다  

같  드  계  갈 것  하고 ‘ ’  상  하   시  많  

 슷한  고 다. 

   시  한마  ‘ 다’  하  시   주체할  없  쳐  

 생 가 그  어 다. 우울하고 하고 습하  학  다  

탈피하여   맘껏 그 다  껴  지  마  그 진 시다.

  20  운 학생에게 사  감  없었  리 없다. 1924  2월에 쓴 

「 」   맛보  어  여 과  만  리  쓴 시 고, 1925  

1월에 쓴 「새  」  에 등 하  실   상 없  내

 열   꺼지  에 ‘새  럼’ 달 가  고  사  

돌  시하  시다. 그리고 여 과  사 에 심상   갈등  시  

  시  1925  4월에 쓴 「 다  5」가 하다.

  독 돌 

  내 귀에 만 지  것

   가 보 . 

  그러  

  다 한복 에 지.

  독돌

  다  각  어지  것

   신  한가 보 .

  당신 도 

   그만만 만지시고,

  귀  들어 개  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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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다  각  어지  것 ,

   시원 해 .

  독 돌  마 과

   내 심사

  도 지 .

                                  - 「 다 5」 

   시  『 지 』 65 (1927. 3)에 「향 」, 「 」 등과 함께  

것  『 지  시집』에 재   「 다 5」  어 시  것 다. 

 시  겉  돌  하고  듯 하지만 돌  하  것

 니  상 에 한 신  심사  시  타내  하고  마지막 

연에  어 지 게   다.

  연   하여 해  할 필 도 없  시  어 가  시  미  해

할 가 다.  돌  귀에 고 만지 거리다가 다 한복 에 진

다. 돌  신  지  상 없  질 뿐 다. 시    그만 

하고 리 다  내 개 고 한다.  신  하  상  태도

에 매우 만  , 리 당신  림  편   낫겠다   항

변 다.

  결  시에   하고  하  것   진지하게 당신과 사귀고 싶다  시

 간 한 마   볼  다. 1925  11월에 쓴 「 마 」에 도 진 한 

사  갈 하  시  마  드러  다. 웠  당시  상  고 해 볼 

  짐 할   내 도 하다.

  학     과 , 막연한 과 움, 그런 어

움 에   실하  진 한 사 에 한 갈 , 그 간 함  클  욱  

커지  움 등  지  다 시편에     다.

  그러  지  다에  , 사 , 낭만, 움, 그리움 등   학청  

지  운 감상만 지  다. 그  다에  동  신 계  그  신

시   고하  신  생  보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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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 내   신  다

  지  시   평가에  다 하지만 원  에 하  

지  시  단계  시 식  · 과 지어 고보 재학시  본 

학시 지  , 귀 후 『 지  시집』  간행할 지  , 『 지

 시집』 간행 후  후  보 43) 지  시 계  감 하  어  도 

합리 고 볼  다.

  지  시 계  시가 니  특  강하고 다 시편  그  쓰여 

진 시여  미지만 하여 시  가 없고, 에  생   

고통   가 릭에 몰 하  신  시 단계  어들게 었고,  시 

계가 변하여 후  시  어들   계  단 하고 결한 계  

하  산  통하여 동  신  계  하고 다고 보  것   

견해 다.

  그러  시  어  특 한 시   연     도  그

게 한  가 하지가 다. 그 시  가  만한 시편들  심  

편 상 그 게  지  뿐 다. 후 시  시편에 도 니  특  드러  시

편들  고44) 에  ·  다 시편에 도 동  신  계가 껴지

 시편들   가 다.

   낭만  들  다에   시  신  내  향하  변   

『가 릭 청 』 간 (1933. 6)에 었  「해 」에    다. 한낮

 태  ‘ ’ 럼 도  거운 다에  ‘고독  한 원  쓴’ 새벽 

시  고독한 다  다  보  시  시 에 변 가  것 다. 

  포탄  뚫  듯 동그  

  지 어  평  엿보고, 

  하  함폭  어 

  큰 한 탉 럼 고 다.

43) 원, 『 지용 시  심  탐 』, 태학사, 1999, 62쪽.

44) 1933  8월경 학  하고 프에 항한다는 취지  ‘ ’라는 들  목 가 

결 고, 지용   모  통하여 당  모 니스트들과 하  감각  새 게 할  

었다. 상(李箱)  편집   지  『시  』(1936. 3)  간행 었는  지용

 여 에 「流線哀傷」 라는 난해한 작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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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행 하  에 

  하게 지한  리여!

  망  에  귀  ㅅ  같  

  한 도  각  고――

  해 시  고독  한 원  쓰다. 

  어울리 없   럼 짓쟈. 

   청   ! 

  다  항  개  여!

  항해   연 럼 등하고 

   어드 쯤 한  태  피여 다

                                        - 「해 」 

   시  고향에  리 어진 고립  리에  신  재에 해 상하지 

  없  사  편린  시 어  시 다.  당시   「해  

午前二時」  『 지  시집』에  「해 」  개 었다.

  1연과 2연  새벽  시에  타고 가   통하여 내어다 본 다  

습  사한  지  감각  에  감탄하게 다. 동그   

습  포탄에 뚫린  보 고, 가 우뚱하  보  평  평

 엿보고 다고 했 , 근   상  지하  평  보  

지 평  어  것  한  등  하 도 독 어  

신함  게 다. 새벽  시  검고 거운 하  도   다

 크게 고  습  보고 큰 탉   고  것 럼 사한 

도 재미  상 다. 하  다  고  것 다. 결  그 검게 가

 다  생  워 시키  것  하  역할 다.

  3연  고독한 시  가 어  다. ‘ 하게 지한  

리’  다  닌 ‘ 한 어  행 하  ’ 다.  ‘ 한 어 ’  다  

어 가 헤엄 고  보 지  고  가리키 , 것  재  주

에  도 없  직 ‘ 한 어 ’만  타내  것 다.

  그  4연에  미 고향   타 과 타향  다니   시  보낸 

시  다에  니, 낭만 니 하  간  청거림  어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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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  그 하게  신  내  시  돌리  신  함  드러내

고  다. ‘망  에  귀’   리  단한  ‘ 껍

’에 럼 내  리에 귀 울  만  생각에 겨   습

 ‘ 한 도  각 ’ 고 하고 다.

  5연에    시  에  신  고독  ‘원  쓴’ 신 (神聖)

 미 시키 , 한편  상 에  신  편에  근  원

 하   동시에 보여 다. 신  고독  럽게 미 하  동시에 

재  신  돌 보  그 고독  (嘲笑)하고  것 다.  에 어

지  ‘ 어울리 없   少女 럼 짓쟈.’    사실  뒷 하고 

다.

  6연  런 고독한 시간  거  신  실체  보고  신  습

 견한 것 다. ‘  청   !/다  항  개  여!’ 고 탄

하고 다.

  7연에  간  고독한 시간  거쳐  얻  어  달  한낮  항해  

열  신에  어 고［沸騰］, 삶  어 쯤에  그 달 ［한  

태 ］  망  고 어     리  것  고하고 다.

   시   항해 에  어  감  시  다 보다  생  에  

고독   견   다짐하듯 시  쓴 듯 한 상   짙게 

다. 여하튼  시에   시들과  달리 움  낭만  다가 닌 삶  

  생  고독과 가 껴지  시편 ,  시  가 닌 

내  향하고  시 계  커다  변 고 볼  다. 

  「 다 7」에  고  갈한 다  시  가 동 어 가고  

한 시 다.

  다

  ,

  

  , ,

  평 우에

  살포―시 

   한울,

  한 한가  도 가  태 ,

  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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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겨운  돌니 .

                                           - 「 다 7」 

   시  『신 』 5 (1930. 9)에 었   어  에 지 『

지  시집』에  지 다. 『 지  집·1』에   에  「

다 7」  어 실  다.

   다  그 에 어 연   , 다시 평   살

포시 내    하 , 그 한가운  해변과 다  하  우  

돌 가  태  신 함.  내 도 다  하  맞닿  평   

 태 과 합 어 한［ 겨운］‘ ’  돌린다  내 다.

  시 편에  한 가운  연함  껴지   식과 같  가 특

징 다. 그 만큼 다  하  시  식  고 다에   시 계

가 어진 것  미한다고 볼  다.

  러한 과 동  공간에 간  그림  보 지 다. 시  간사  

한 쇄사(鎖事)  시하고 하고 결한 상태에 한 집  보 고 다. 

러한 시 식  변 가 체  드러  것  1937  『 보』에 「

」과 「 동」, 『 』 25 (1937. 11)에 「 동」 등  다. 그러  

에  한  같  1930 에 한 지  다 시편에 도 고 한 

식  엿볼  다.

 

  같  지에  실린 「 다 8」에  「 다 7」과  다  강한 생  

 가 다.

   

  피여 ,

  내 새  

  하  ,

  미억  훡지고

  가 살 고

  , 생강집 가

  맛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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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튼 상어  본 우리

  ㅅ 리  달 갓 ,

  린  돗폭 ,

   리 에!

  튼  !

                                     - 「 다 8」 

   

   시도  「 다 7」과 함께 『신 』 5 에 었   역시 

『 지  시집』에  지 다.  시 「 다 7」  과 동  다

 그리고 다 ,  시  역동   산한 리  원시  생  득

 다  연상 하고 다.  게 게 피어  검  다 에  

싱그러운 다 냄새   가득  우  가운 , 미역  훡지게( 드러지게, 

게)하고, 가 살 게 하  태  한 다  그 에 살고  

든 생  키워 가고 그들  그럽게 포 하고  신  상  

고 다.

   다  ‘ 색 거   사 운  쳐 듯 ’ 시  하  움

 상도 니고, ‘  ·  ·  ·  ·  · 리  달 가’  낭만  다도 

니다. ‘  가튼 상어’   해  리 에 싣고,    

고  달 가  생  다  원시  생  꿈틀  생  

다  것 다.

  한  진  에

  었다  듯 ,

  게 럼 

  여가 보 니,

  언  하  

  가  없   .

                                   - 「 다 2」 

  『 지 』 64 (1927. 2)에 실린 시  4·4 (3·3 ) 2 보격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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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함께 다  신  동  미학   시  하고  시다.

  진  에 한  었다가  것 럼  상 에 그 리지  새하  

닷가   다  사 하여  닫  것  니  다   

  펼쳐  가  것  보고 ‘게 럼 여’간다고 한  극  지 답다.

  미 다  하 과 평  사 에 고 만  하 가 어 리고, 고  

다  하  과 한  루  펼쳐지고   사한 것  

다.  시 에게   단 한 해변  니  미 진  에  

다  신  고  간직한   여    다  감싸고  어  

미 지 못할 고 한 신 계  고  것 다 다보다도  시에  

  럽고 신 한 상  그 지고 다. 동 에  어   여

  한 것 럼 사  가득 우고  다  하 보다도 여  

  경 울 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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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지   시에 해당하  다 시들  집  살펴보고 다에 한 

미지가 어떻게 어갔 , 그것  지  시  생  에 걸쳐 어  향  

미쳤 가   보 다. 지  근  지향  그  가 과 고향,  

 것에  하고, 그  다  항해  통해  루어지  한 그 다  

항해  매개  귀하게 다.  과 에  시  맞닥 리게  다  미지

 결  하  드  단 할  없었 , 그  시  생  에 걸쳐 어  

태 든 향  게 었다. 한 다  미지가 닫  공간에  열

 공간  동경  타냄도 함께 볼  었다. 

   본 에  살펴보  지  다 시에 타  ‘ 다’ 미지  다

과 같    다.

  첫 째  다 미지  미지  계  가  시  미  삶에 한 막연

한 감과 움 다.  개  신  고 가  에 한 

지 짊어지고  마  학생  심사  항해 에 욱 할 에 

없고 그러한 심사가 「 몽 1」, 「지  해」, 「 운 시계」, 「 몽 2」,

「 취 2」, 「갑 우」 등에   그 지고 다.

  다  보   「 몽 1」에  어 한 감  실하지  미

 그 돌   헤쳐 가  할 신  운 에 한 한 심사  

다. 겨진 가 들   시  가 리  쓴 시  「지  해」  들  

다. 한 「 운 시계」에  집  ‘ ’  근심  보내고 가 거

하  에   겨진 동생  공허함과 움  그  었다. 「

몽 2」에  다  시  미 에 한 움  다. 그리고  시에 

타    몽  그러한 재 식  다. 

   러한 움  다  어   시 가 지   그 격  

 시 한다.  등지고 학 에  그 하고  다에  

어  여 게  상하  향  꿈꾸  다에 fms다. 그것   

「 취 2」 다. 한 「갑 우」에  다  새 운 계  꿈꾸  시   

심  가득   그 갈망에 다.

   째  다 미지   낭만  통    함 다. 

 하고 웠  다  어  한 시 가 지    시

한다. 통  「 다」  고 에  탈피하여  트가 어들고 

 복하게 다.  「 다 6」, 「 다 9」, 「 다 1」, 「 다 5」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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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다.

   만 한 산  갈 ,  갈 , 동 원  갈  하고 망 다가 다

 가  항해  들  하  「 다 6」  하여 그  다 시  하

 「 다 9」  그  다 시   에 도 한  가진다. 역

동  다  습  뛰어  감각  한  시  그  미지  시  한 

과 도 하다. 다 시편  해변  거움  가  직하게 어 다. 뿐만 

니  다  경 감과 가 쳐  「 다 1」, 여 과  사 에 심상  

 갈등  시   껴 민하  「 다 5」등에 도 지  다에

 득한 심상  가감 없  드러  다.

   째  「 다」에  낭만과 사 , 움과 그리움 등 학청  감상에  

어   어지고  그  식  하듯 신  시  동  신 계  

지향하  신  생  다  미지  삼 다. 지  후  시에  보  

과 동  공간, 한 상에  어  하고 결한 상태에 한 집  

등  다 시에 도 보 고  것 다. 러한 신  생  다 습  「

다 7」, 「 다 8」, 「 다 2」등에  볼  다.

  주  사 들  리 어진 한 리  고독  그린 「해 」   

시들과  달리 움  낭만  다가 닌 삶    생  고독과 

가 껴진다. 특   시에   시  가 닌 내  향하고 

 시 계  커다  변 고 볼  다. 「 다 7」  시 편에  한 

가운  연함  껴지   식과 같  가 특징 다. 그 만큼 다  

하  시  식  고 다에   시 계가 어진 것  미한다. 

  「 다 8」에  「 다 7」과  다  강한 생   가 다. 「 다 

8」  역동   산한 리  원시  생  득  다  연상

하고 다. 태  한 다  그 에 살고  든 생  키워 가고 그

들  그럽게 포 하고  신  상  고 다. 「 다 2」에  

다  하 과 평  사 에 고 만  하 가 어 리고, 고  다  

하  과 한  루  펼쳐지고   사한 것  다. 

동  여  미학  해변  하  에  어낼   시 다.

  지 지 살펴본  같  지  다 시  우리가 피상  고  

것 럼 에 얼마간 심취하 다가 ‘시어가  득하지 못하고 재  

’하 다거 ,  니   한 미지  에 그  사 시  

 것  결  니다. 다에  건  린 청신한 감각과 언어  연 사

 , 동  신  탕  해  그  맨  보  ‘ 다’  그  시 생

 에 걸쳐 신  시 계  시키고 시키  꾸  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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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다.

  식민지   학 에   과 움, 움 에  

 다에   꿈과 낭만  피우 , 다  함께   었   

다  거쳐, 동  신  탐 하   욱 어진 다에 지, 지

에게 어  다  그  시  원 질   그  시 계  들어가  

해  엇보다  탐 해  할 ‘ 워드’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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